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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멘 드 라 로즈레는 꼬뜨 드 본에 3헥타르를 가지고 있는 작은 가족 경영 와이너리다.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좇지 않고 떼루아 본연을 표현하기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땅에서부터

고객의 테이블, 잔에 담기기까지 100% 내추럴을 추구하며 떼루아 표현력을 극대화한다.

제초제, 합성비료,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을 존중하여 경작한다.

화려함에 치우치지 않고 기술은 최소한으로만 도입해 떼루아 표현력을 극대화 한다.

비오디나미 방식을 차용해 떼루아 표현력을 극대화 한다.

숙성고에서 이산화황을 전혀 쓰지 않거나 써야한다면 최소한으로만 사용한다.

도멘 드 라 로즈레는 내추럴 와인을 만들기 위해 10년여간 땅 정화 작업을 거쳐 구조감과 미네랄리티를 회복했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내추럴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들이 가진 포도밭은 숲과의 경계에 있는데

나무들이 부르고뉴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을 막아주며 포도가 고온에 타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준다. 또한 큰

나무는 비가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때 해로운 요소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인해

동물군이 다시 회복되며 이는 미생물과 곤충들을 다시 불러들여 개화의 품질을 높여 결국 와인의 품질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 와인의 빈티지와 블렌딩, 라벨 디자인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http://www.vin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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